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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body mass index (BMI), mindfulness and 
self-esteem on reported body image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266 students an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9.0 program. 
Results: As defined by body mass index, the sample was divided into an underweight group was 88.7%, a normal 
weight group was 10.5%, and an overweight group was 0.8%. The levels of body image depended on family 
income, personality, and BMI. The body imag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MI, mindfulness, and self- 
esteem.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body image were self-esteem, BMI, family income and personality, which 
explained about 34.6%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ursing intervention 
are needed to improve body image, and that such variable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intervention for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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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신체이미지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과 사회 인식의 변

화로 정상체중의 여성 중 30~50% 정도의 많은 여성들이 마른 

체형에 집착하여 자신의 체중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고 있으

며, 여성의 83.5%가 단순히 외모를 좋게 하기 위해 체중 감소

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aung, 2001). 신체이미지는 

현재와 과거의 지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와 

느낌으로, 신체의 외모, 크기, 기능 및 잠재력에 대한 느낌과 

현재의 감각을 포함하는 것이다(Stuart, 1983). 또한 이는 주

관적이고 감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며,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인

식이 신체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경우 사회적

으로 인식되는 이상적인 체형과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커진다고 하였다(Horn & Gruel, 1981). 

각종의 대중매체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날씬하고 마른 체형

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요구와 이에 대한 여성들의 강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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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끊임없이 자신의 체중을 감소시키도록 여성들을 내몰

고 있다(Kim & Son, 2005). 최근 세계 22개국의 신체이미지

에 대한 대학생들의 비교연구에서, 한국 여대생들의 체질량지

수는 평균 19.3으로 22개국 여대생 중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

고 여학생의 77.0%가 과체중이라고 인식하여 체중조절을 가

장 높게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Wardle, Haase, & Steptoe, 

2006), 국내 여대생이 신체이미지에 대해 지나치게 왜곡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여대생은 남학생에 비해 날씬함에 대하여 사회적 압

박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Timothy & Stacy, 2003), 

결국 심한 저체중으로 인해 생리불순과 영양상태 불량으로 전

반적인 여성의 신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결과를 낳는다(Yu 

& Lee, 2004). 특히 여학생들은 결혼,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미래의 모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신체이미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외면의 성공이나 실패보다는 내면적 

정신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어 미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

록 성공적인 적응과 관련된 보호적인 대처자원으로 작용하는

데(Kim, 2002), 이런 자아존중감도 신체이미지 및 체질량지

수와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서(Hwang & Shin, 2000), 자신

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연관성이 있다

(Grossbard, Lee, Neighbors, & Larimer, 2009)고 보고되고 

있다. 

신체이미지의 왜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체형과 외모

에 대한 평가를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과체중으로 지각한다는 것이 문

제이고(Choi, 2008), 날씬함에 대한 무조건적 동경과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성인 초기 여성들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Hwang, 2009) 실정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신체이미지 개선과 건강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의식의 한 속성인 마음챙

김이 심리적 안녕감을 촉진시키고 자기이해를 도와주는 혁신

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Kim & Park, 2010). 마음챙김

은 현재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배우는 방법

으로, 이미 자신 안에 치유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에 대해 앎으로써 대학생의 신체적인 건강뿐 아

리라 웰빙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Center for Mindfulness, 

n.d.). 또한 마음챙김 수준이 향상되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

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여 정서안정에 영향을 주며

(Kim, 2007),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Chang, 2004). 그래

서 마음챙김에 기초한 치료기법들은 자기비난을 감소시키며, 

자기이해와 자각증진 및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을 높인다

(Park, 2006)고 알려져 있다. 

인간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

의 목표와 욕구 혹은 감정과 사적인 세계관에 의해 편향되어 

치우쳐지기가 쉬우며,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려 하는 행위 양

식(doing mode)에서는 이런 편향적인 치우침이 더욱 현저해

질 것으로 본다(Kim, 2008). 그런데 마음챙김은 비합리적 신

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비

합리적인 신념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Jeon & Son, 2010)

를 바탕으로 고려해 볼 때 여대생들의 편향되고 왜곡된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낮은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해 이들에게 마

음챙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까지 신체이미지와 

마음챙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질량지수를 측정하여, 신체

이미지 관련 변수와의 상관성을 확인하여 향후 여대생들의 올

바른 신체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체질량지수, 마음챙김 및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알아봄으

로써, 대학생의 바람직한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대생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및 과

체중군을 파악한다.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체질량지수

에 대한 차이를 파악한다.

여대생의 체질량지수,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및 신체이미

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마음챙김 자아

존중감 및 신체이미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신체이미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

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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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에 소재하는 2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0 프로그

램으로 계산하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 크

기인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 그리고 독립변수 

5개를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9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집단이나 개별적인 홍보에 의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여 자발적으로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후 연구동의를 서명한 

266명의 대상자를 편의 표집하였으며,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충분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 IRB 

승인 기관의 부재로 부득이 IRB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3. 연구도구

1) 신체질량지수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기준’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에 근거하여 체중(Kg)을 신장(cm)의 제곱으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값이 23.0 kg/m2 이상이면 과체중 집단, 

18.5 이상 23.0 kg/m2 미만은 정상체중집단, 18.5 kg/m2 미만

은 저체중 집단으로 분류하였다(KorMedi, 2009). 신장과 체중

은 동일한 표준화된 신장계와 체중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신체이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Bae (2011)의 도구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되며, 긍정적 문항 7개, 부정적 문항 2개의 총 9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9점에서 최고 45점

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

다. Bae (20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74였다. 

3) 마음챙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Park (2006)이 개발한 마음챙

김(mindfulness) 도구로 대학생의 마음챙김을 4개의 하위요

인인 현재자각(현재순간에 대한 알아차림), 주의집중(현재 경

험에 집중), 비판단적 수용(평가나 판단을 멈추고 그대로를 받

아들임), 탈중심적 주의(관찰자위치에서 바라봄)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영역은 5문항씩 포함하고 있어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전체 문항이 역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도구는 Liker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최저 20점

에서 최고 100점까지이며, 역 채점 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Park (200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7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9였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도구는 Rosenberg (1965)가 개발

하고 Jeon (1974)이 번역한 도구로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

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긍

정적 문항 5개, 부정적 문항 5개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

시 본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7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0월 4일부터 10월 12

일 까지이었고,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연구보조원 1명에게 훈련을 하였으며, 본 연구자와 보조원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본 

자료들이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참여는 자

발적인 의사로 하였고, 철회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강

조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300부를 배부하였으나, 자료가 불충분

한 34부를 제외하고 266부를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coefficient로 검정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질량지수, 마음챙김, 자아

존중감 및 신체이미지는 기술적 통계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중군의 차이는 x2-test로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체질량지수,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및 신체

이미지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다중 공선성 진단 후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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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of Body Image according to Sample Characteristics (N=2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Body image 

 t or F  p Scheffe ́
 n (%)    M±SD 

Height (cm) 161.48±4.81

Weight (Kg)  53.43±5.90

Family income 
(monthly, 10,000 won)

≤200a

201~300b

301~400c

≥401d

 48 (18.0)
 93 (35.0)
 61 (22.9)
 64 (24.1)

  2.73±0.62
  2.97±0.61
  3.02±0.63
  3.19±0.50

 5.69 .001 a＜d

Personality Extraversive
Introversive

160 (60.2)
106 (39.9)

  3.08±0.59
  2.87±0.60

 2.72 .007

Academic record Gooda

Moderateb

Badc

 33 (12.4)
173 (65.0)
 60 (22.6)

  3.37±0.44
  2.95±0.60
  2.90±0.63

 7.81 .001 a＞b, c

Alcohol drinking Yes
No

139 (52.3)
127 (47.7)

  3.01±0.58
  2.97±0.64

 0.50 .620

Smoking Yes
No

 9 (3.4)
257 (96.6)

  3.22±0.35
  2.98±0.61

 1.13 .258

Exercise Yes
No

 63 (23.7)
203 (76.3)

  3.02±0.66
  2.98±0.59

 0.38 .707

BMI Under weighta

Normal weightb

Over weightc

236 (88.7)
 28 (10.5)
 2 (0.8)

  3.06±0.59
  2.47±0.48
  2.55±0.00

13.35 ＜.001 a＞b

BMI=body mass index.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신장은 평균 161.48 cm이

었고, 체중은 평균 53.43 kg이었다. 가족의 월수입은 200~ 

300만 원 미만이 35.0%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성

격은 외향적인 학생이 60.2%였고, 성적은 65.0%가 중간정도

를 차지하였으며, 음주는 52.3%가 하고 있었고, 흡연은 3.4%

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23.7%가 하고 있었으며, 체

질량지수는 88.7%가 저체중이었고, 10.5%가 정상체중이며, 

0.8%가 과체중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가족의 월

수입(F=5.69, p=.001), 성격(F=2.72, p=.007), 성적(F=7.81, 

p=.001), 체질량지수(F=13.35, p<.001)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의 결과에서는 가족의 월

수입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는 200만 원 이하 집단 보다 

401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신체이미지에 대한 점수가 유의하

게 높았다. 성격에 따라서는 외형적인 성격의 집단이 신체이

미지에 대한 점수가 높았으며, 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좋은 

집단이 보통인 집단과 나쁜 집단보다 신체이미지 점수가 높았

다. 체질량지수에 따라서는 저체중 집단이 정상체중 집단보다 

신체이미지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음주, 흡연 및 운동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차이를 보면, 

가족의 월수입, 성적, 성격, 음주, 흡연 및 운동유무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4. 대상자의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및 신체이미지의 정도

대상자의 마음챙김은 3.69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3.46점 

그리고 신체이미지는 2.99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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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BMI according to Sample Characteristics (N=2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Under weight Normal weight Over weight

 t or x2 p 
n (%) n (%) n (%) 

Family income 
(10,000 won/monthly)

≤200 
201~300
301~400
≥401

 43 (16.2)
 82 (30.8)
 52 (19.5)
 59 (22.2)

 5 (1.9)
10 (3.8)
 8 (3.0)
 5 (1.9)

0 (0.0)
1 (0.4)
1 (0.4)
0 (0.0)

2.63 .854

Personality Extraversive
Introversive

138 (51.9)
 97 (36.5)

21 (7.9)
 7 (2.6)

1 (0.4)
1 (0.4)

3.00 .558

Academic record Good
Moderate
Bad

 32 (12.0)
154 (57.9)
 50 (18.8)

 1 (0.4)
18 (6.8)
 9 (3.4)

0 (0.0)
1 (0.4)
1 (0.4)

4.34 .362

Alcohol drinking Yes
No

123 (46.2)
113 (42.5)

14 (5.3)
14 (5.3)

2 (0.8)
0 (0.0)

1.89 .389

Smoking Yes
No

 9 (3.4)
227 (85.3)

 0 (0.0)
 28 (10.5)

0 (0.0)
2 (0.8)

1.18 .553

Exercise Yes
No

 55 (20.7)
181 (68.0)

 8 (3.0)
20 (7.5)

0 (0.0)
2 (0.8)

1.01 .604

BMI=body mass index.

5. 대상자의 체질량지수,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및 신체이

미지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체질량지수,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및 신체이미지

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신체이미지는 체질량지

수(r=-0.29, p<.001)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마음챙김(r=0.23, p<.001)과 자아존중감(r=0.49, p<.001)

과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

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는 체질량지수가 낮을수록, 마

음챙김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

적으로 나타났다(Table 4). 

6. 대상자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신체이미지에 차이를 나타낸 가족의 

월수입, 성격, 성적, 체질량지수와 신체이미지에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던 마음챙김 및 자아존중감을 단계적 회귀식

에 포함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독립변수들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

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해 본 결과 공차한계의 값이 0.94~0.98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01~1.05로 10 이하로 나

타나 다중공선상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잔차의 독

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07로 나

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회귀모형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83.30, p<.001). 대상자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는 자아존중감(β=.419, p<.001), 체질량지수(β=-.248, p< 

.001), 가족수입(β=.181, p<.001), 성격(β=-.138, p=.007)

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대상자의 신체이미지를 33.6%를 

Table 4. Correlation among BMI, Mindfulness, Self-esteem, 
and Body Image (N=266)

Variables
BMI Mindfulness Self-esteem 

r (p) r (p) r (p)

Body image -0.29 (＜.001) 0.23 (＜.001) 0.49 (＜.001)

BMI=body mass index.

Table 3. Levels of Mindfulness,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Body Image (N=266)

Variables  Range  M±SD

Body Image 2.41~3.32 2.99±0.61 

Mindfulness 2.85~4.35 3.69±0.61

Self-esteem 2.02~3.90 3.4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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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Body Image   (N=266)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121 0.243 8.72 ＜.001

Self-esteem 0.384 0.047 .419 8.14 ＜.001

BMI -0.4337 0.089 -.248 -4.87 ＜.001

Family income 0.106 0.029 .181 3.59 ＜.001

Personality -0.168 0.062 -.138 -2.70 .007

R2=.346, Adj. R2=.336, F=83.30, p＜.001

BMI=body mass index.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마음챙김, 자아

존중감 및 신체이미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신체이미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상자의 88.7%가 저체중 집단으로 

나타났고, 10.5%가 정상체중 집단이며, 0.8%가 과체중 집단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판정법으로 132명의 여대생

을 대상으로 조사한 Park (2009)의 연구에서 저체중 집단이 

21.2%, 정상체중 집단이 55.3%, 과체중 집단이 23.5%로 나

타났고, 여대생 406명을 대상으로 한 Yom과 Lee (2010)의 

연구에서는 저체중 집단이 18.5%, 정상체중 집단이 73.4%, 

과체중 집단이 8.1%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

는 저체중 집단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정상 체중집단이 

매우 낮은 비율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어머니가 될 여대생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끼쳐 많은 건강문제

가 초래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재해 있는 지역

이 학생 수와 지역에 따른 편차로 인해 각기 다른 대학을 대상

자로 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향후 국내 대학

에 재학 중인 여대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차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으로는, 가족의 월수입, 성격, 성적, 

체질량지수로 나타났으며, 즉 가족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신체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

로 한 Oh (2003)의 연구에서 가족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신체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결과와 같았다. 이는 부모로부터 경제

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여대생들은 부모의 경제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는 신체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부모의 낮은 경제력을 배경

으로 한 여학생은 경제적 지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애 가치신념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자신의 신체이

미지 형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격에 따른 신체이미지를 보면, 외형적인 성격의 소유자

가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Oh (2003)의 연구에

서 성격이 긍정적인 여대생이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결

과와 유사한 것으로, 성격이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신체이미지 형성 관련 프로그램 적용 시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중재가 필요하며, 심도 있는 성격의 분석을 통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의 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좋을수록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이었고, 이는 성적이 좋을수록 대학생활에 자신감을 가

지고 발전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체

질량지수는 신체이미지와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질량지수가 낮은 집단일수록 신체이미지가 긍

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이미지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Hwang, 2009) 결과와는 상반

된 것이었으나, 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존중감은 체중이 낮은 

집단일수록 신체존중감이 높았다는 연구(Lee, Kim, & Yom, 

2005)결과와는 일치한다. 대중 매체에서 마른 체형을 이상적

인 체형으로 시각화하면 여학생들은 이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외모와 체중을 대중매체에서 제시된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려

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Yom & Lee, 2010), 이런 외모지상주

의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

련과 외모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대생의 신체이미지 개선의 노력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신체이미지는 마음챙김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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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신체이미지와 마음챙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마음챙김이 높을수

록 비합리적 신념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보고(Jeon & Son, 

2010)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이미지와 마음챙

김과의 상관관계가 순상관관계가 있음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근거로 향후 여대생들이 편향되고 왜곡된 신체이미

지를 극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대생의 마

음챙김에 대한 중재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신체이미지는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

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가 긍

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도 향상된다고 보고한 Oh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여대생 대상으로 하여 신체이미지

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한 Hwang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 등의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서, 인생 전 단계에 걸쳐 생활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Seo, 2003),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관련요인은 소홀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여대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충족시키는 신체이미지는 

건강상의 많은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함량 미달의 체질량 

지수 수준이이어서, 적정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미

래의 모체에 대한 건강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범국가적인 차원

의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단계별 회귀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대생의 신체이미지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신체질량지수, 가족의 월수

입, 성격이 신체이미지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이

를 모두 포함시켰을 때 설명력은 33.6%로 나타났다. 이는 여

대생이 신체이미지에 대해 올바르고 건강한 인식을 정립시키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아존중감 향상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

재의 개발이 필요하고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

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여대생의 신체이미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그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

구는 2개 대학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일반화 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마음챙김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신체이미지의 영향요인

을 규명하여 신체이미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써 266명의 여대생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신체질량지수는 88.7%가 저체중 집

단으로 나타났고, 10.5%가 정상체중 집단이며, 0.8%가 과체

중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저체중 집단의 비율이 매우 높은 비

율로 나타났는데, 저체중집단을 대상으로 여대생의 건강증진

을 위한 중재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신체이미지는 신체질량지수, 마음챙김 및 자아존중감

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이미지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시 신체질량지수, 마음챙김 및 자

아존중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신체질

량지수, 가족의 수입, 성격으로 나타났고, 이는 33.6%의 설명

력을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는 신체이미지와 마음챙김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한데 의의를 두며, 본 연구의 결과를 

여대생의 왜곡된 신체이미지 개선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하

며 이러한 왜곡된 신체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의 전체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되며 범국가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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